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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드컵물가폭등…현지인들도헉!
월드컵 개막이 다가오면서 현지 물가가 폭등해 브라질을 찾은 외국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. 한 소년이 리우데자네이루 슬럼가에서 맨발로 축구공을 다루고 있다. 소년의 뒤로 이
탈리아 마리오 발로텔리(왼쪽)와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가 그려져 있는 벽화가 눈길을 끈다. 리우데자네이루(브라질) ｜ AP뉴시스

리우호텔1박 45만원…45분비행거리상파울루-리우왕복항공료111만원…아이폰5s 127만원

리우데자네이루 시내 상점에 진열돼 있는 월드컵 기념
상품들. 개막이 임박하면서 기념품 가격도 나날이 치솟
고 있다. 리우데자네이루(브라질) ｜ 허유미 통신원

2014브라질월드컵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
서 현지에선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해 브라질을
찾은 외국인들은 물론 현지인들조차 깜짝 놀라
고 있다. 인기 여행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(trip
advisor)에 따르면, 월드컵 기간 중 숙박·교통·
식비 등은 전체적으로 2∼3배 올랐고 인기장소
근처에선 최대 10배까지 올랐다. 이 사이트는 리
우데자네이루의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전
했다.

월드컵 기간 중 리우의 호텔 1박 비용은 평균
445달러(약 45만원)로 평소보다 10배 이상 폭등
했다. 여기에 교통·식비 등을 고려하면 1인당 하
루 지출 비용은 평균 683달러(약 70만원)로 예상
되고 있다. 1인당 하루에 쓰는 비용 2위는 포르
탈레자(평균 약 61만원), 3위는 마나우스(약
56만원)다. 한국-벨기에전이 열릴 상파울루는
4위(약 48만원), 한국-러시아전이 펼쳐질 쿠이
아바는 5위(약 46만원)다. 국제축구연맹(FIFA)
의 공식 숙박업체 ‘Match’ 관계자도 평소 숙박
비보다 월드컵 기간에는 4∼5배 인상을 예상해

야 한다고 축구팬들에게 ‘경고’했다. 통신원이
리우에서 묵은 호스텔도 월드컵 전 10박에
500헤랄(약 23만원)을 받았지만, 월드컵 개막을
앞둔 12일 이후로는 하루에 100헤랄(10인실 기
준·약 4만6000원)로 오른다.

생활용품과 전자기기의 가격 인상도 만만치
않다. 아이폰5s는 미국에서 650달러(약 66만원)

에 팔리고 있지만, 브라질 현지 애플 사이트에선
1250달러(약 127만원)다. 축구팬들이 경기장에
서 입을 유니폼을 사기 위해선 100달러(약 10만
원)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. 리우의 한 나이키 매
장에 있는 한국대표팀 유니폼 가격은 250헤랄
(약 11만원)이었다. 거기에 선수 이름 프린팅이
나 월드컵 기념 패치까지 추가하면 거의 15만원
이상 든다.

교통비도 크게 올랐다. 광대한 국토를 지닌 브
라질에는 도시들을 잇는 기차가 없어 원거리 이
동 때는 비행기에 의존해야 한다. 그러나 월드컵
기간 중 국내선 항공료가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
어 축구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. 비행시간
45분 가량인 상파울루-리우 구간의 왕복항공료
는 1095달러(약 111만원)까지 올랐다. 이는 평
소 현지인들이 브라질에서 미국이나 유럽에 갈
때 지불하는 금액이다.

식당들도 월드컵 기간 중 매출증대에 혈안이
돼 음식값을 인상하고 있다. 리우 시내에서 평균
적으로 치즈버거는 45∼50헤랄(약 2만∼2만
2000원), 피자는 80헤랄(약 3만6000원)에 판매
된다. 패스트푸드점도 평소보다 가격을 조금씩
올리고 있다.

“한국스트라이커,아직은설자리부족”

해외선 집중적 지원 사격 받지만

한국 축구선 궂은일까지 해야해

박주영, 긍정 마인드로 이겨내라

퉐 한일월드컵 최고의 스트라이커 황선홍 감독의 회고

한국축구대표팀 선수들은 4년 주기의
월드컵 때마다 국민적 관심을 받는다. 특
히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에게 시선이 집중
됐다. 최순호, 황선홍, 최용수, 이동국 등
한 시절을 호령했던 스트라이커들은 국민
적 기대와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질타를
받곤 했다.

K리그 클래식(1부리그) 포항 스틸러스
를 이끌고 있는 황선홍(46·사진) 감독은
‘국가대표 스트라이커’로서 천국과 지옥을
모두 경험했다. 1994미국월드컵에선 기대
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으로 온갖 비난에
시달려야 했고, 1998프랑스월드컵 때는 개
막 직전 펼쳐진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무릎
을 다쳐 단 한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했다.
황 감독은 “94월드컵은 개인적으로도 꿈
에 부풀어있었다.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
했다. 많은 비난을 받았다. 귀국하는 발걸
음이 너무 무거웠다”고 떠올렸다.

시련뿐인 월드컵이었지만, 2002한일월
드컵 폴란드와의 조별예선(D조) 첫 경기에
선 선제결승골을 터뜨리며 그간의 한을 풀
수 있었다. 황 감독은 “94년 독일전에서 골
을 넣었지만 팀이 졌다. 골을 넣고 팀도 승

리하는 장면을 수
도 없이 생각했는
데, 상상만 했던 일
이 일어나는 순간
이었다. 잊을 수가
없다”고 회상했다.

당대 최고의 스
트라이커로서 영욕
을 모두 맛봤던 황

감독은 “경험해보지 않고선 누구도 공감할
수 없는 자리다”고 털어놓았다. 이어 “아
직까지 한국축구에선 스트라이커가 중심
에 설 만한 토대가 형성되지 않았다. 해외
정상급 스트라이커들은 집중적 지원사격
을 받지만, 국내에선 궂은일도 해야 하고
미드필더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만들
어줘야 한다. 월드컵에서 스트라이커보다
미드필더들의 골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”
고 설명했다.

2014브라질월드컵에선 박주영(왓포드)
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다. 선발과정
이 매끄럽지 않았던 만큼 월드컵에서의 활
약이 더욱 절실하다. 황 감독은 “스스로 긍
정적인 마인드컨트롤을 통해 부담을 이겨
내는 수밖에 없다. 축구인이자 선배로서
응원하겠다.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
국민에게도 희망을 안겨주길 바란다”며 박
주영을 응원했다.
정지욱 기자 stop@donga.com 트위터 @stopwook15

마라도나 “FIFA 카타르월드컵관련엄청난뇌물받았다”

아디다스는 FIFA에 논란 해결 요구

편집｜좌혜경 기자 hk7048@donga.com 트위터@hk7048

아르헨티나의 ‘축구영웅’ 디에고 마라도
나(54·사진 오른쪽)가 카타르의 2022년 월
드컵 유치를 두고 국제축구연맹(FIFA)을
비판했다. AFP통신은 9일(한국시간) 마라
도나가 아랍에미리트(UAE) 아부다비 데
일리와의 인터뷰에서 “FIFA 내에 엄청난
뇌물이 오가고 있다”며 FIFA를 비난했다
고 보도했다.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유
치과정에서 상당액의 뇌물을 FIFA 집행위
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.

마라도나는 이 인터뷰를 통해 “2022월
드컵을 카타르에 넘긴 이들이 그 책임을
져야 한다. 누가 돈을 왜 받았으며, 그 돈이
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조사해야 한다”고
주장했다.이어 FIFA관계자들의 뇌물수수
가오랜관행이었음을강조하며“FIFA의뇌
물거래를 비판했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”고
밝혔다. 또 프랑스의 전설적 축구스타이자
현재 유럽축구연맹(UEFA) 회장을 맡고 있
는미셸플라티니(59)까지거론하며“플라티

니는 뇌물에 굴복했다. FIFA에 플라티니 같
은 인물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”이라고 강
도 높게 비판했다. 플라티니 회장은 아시아
축구연맹(AFC) 회장까지 지낸 모하메드 빈
함맘 전 카타르축구협회장으로부터 뇌물을
받았다는의혹을사고있다.

한편 1970년부터 FIFA 공식후원사로
파트너십을 이어온 스포츠브랜드 아디다
스는 9일 “FIFA를 둘러싼 논란은 FIFA와
후원사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. FIFA
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한
다”는 성명을 발표했다. 비자카드와 소니
등 다른 FIFA 후원사들도 철저한 진상조
사를 요구하고 나섰다. 정지욱 기자


